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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유자동차, 친환경 보조금 확대

환경부는 저소득층이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할 경우 전체 비용의 95%

를 지원하는 방안을 개정․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지금까지는 전체 비용의 90％를 지원해 왔으나 95%로 확대 실시되면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영세사

업자와 연봉 36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차량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종에 따라 최소 6만원에서 

최고 39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. 

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, 인천 등지에 등록된 특정 경유 차량의  

저공해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조금 확대로 인해 전체 8만 여대의 의무 차량 가운데 저소득층이 보유

한 3만 여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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